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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국가 말레이시아 파견대학 UTM 파견학기 2학기

소요경비 400만원 (말레이시아 거주기간 5개월 기준) 

주거

Scholar's Inn 이라는 외국인 교환학생을 위한 기숙사에서 저와 금오공대 기계공학과 

유호정 그리고 인도네시아 친구 한 명 마지막으로 브루나이 친구 한 명 이렇게 4명이 

월 72만 원(전기세, 가스비 포함)을 나누어 한 명당 18만 원씩 매달 지출하고 학기가 

끝날 때 까지 같이 거주하였습니다. Scholar's Inn의 좋은 점은 월 72만 원에 전기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매일 날씨가 더운 말레이시아에서 부담없이 에어컨을 마음껏 사

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룸메이트

화교 인도네시아 친구 한 명과 무슬림 브루나이 친구 한 명으로 교환학생 기간 동안 

가장 친하게 지내고 정이 많이 든 친구들입니다. 처음에는 다른 국적과 종교를 지닌 사

람들끼리 잘 지낼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있었지만 나중에는 결국 어설픈 저의 선입

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기숙사 내 

한국인
한국인은 저와 금오공대에서 같이 온 친구 유호정 둘 뿐이었습니다. 

파견대학 

정보

UTM은 말레이시아에서 가장 유명한 공과대학으로 저희 학교와 마찬가지로 공과계열을 

전문으로 하는 대학입니다. 특이한 점은 저희 학교와 반대로 학기가 진행되니 지원하시

는 분들은 해당 학기에 전공을 잘 찾아보고 가셔야 할 것입니다.

파견대학 

국제 

교류부서

International이라는 부서로 해당 부서에서 주최하는 UTM STUDY ABROAD FAIR 2016

이라는 행사에도 참가하여 다른 나라에서 온 교환학생 친구들과 교류도 나누고 부스 

안에서 UTM 학생들에게 저희 학교를 소개하는 좋은 경험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환학생을 가기 전 입학서류 처리 문제부터 하여 거주하는 기간 동안에 처리해야 할  

문제까지 일처리가 잘못된 적도 있고 너무 늦어 개인적으로 곤란스러웠던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주말 및 

여가활동

대부분 친구들과 UTM 근처 큰 마트에서 쇼핑을 한다거나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였습니

다. 캠퍼스 크기가 너무 넓어 소지하고 있는 차량이 없으면 쉽게 밖으로 나가지 못한다

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멘토 또는 

교류도우미

Hanif 라는 무슬림 친구로 교환학생 기간 동안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준 버디입니다. 

특히 저는 같은 전공이라 외국어로 진행되는 수업에 적응을 잘 못하는 저를 많이 도와

주었습니다.

전공
외국어로 진행되는 전공 수업이라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혼자서 따로 

전공 공부를 하는 시간을 많이 투자하였습니다. 저희 학과의 과제와 달리 해당 과목의 



IT 신기술 저널을 읽고 논문형식의 보고서를 작성하는 일은 저에게 매우 유익하였습니

다. 하지만 UTM 역시 프로그램을 만드는 과제가 대부분입니다. 

수업 

스케줄
제가 수강한 수업은 보통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오후 4시에 끝났습니다.

학생할인 

관련
없습니다.

ISIC카드 

활용
없습니다.

영어공부

교환학생이 끝나고 저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된 것은 영어로 의사소통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긴장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교환학생 기간 동안 영어공부는 Grammar In 

Use Intermediate라는 영문법 책과 미드시청이 전부였습니다. 대부분은 친구들과 다양

한 주제로 영어로 대화 하는 것에 시간 투자를 많이 하였습니다.  

여행
중간고사가 끝난 뒤에는 말레이시아 랑카위와 KL를 여행하였고,

기말고사가 끝난 뒤에는 인도네시아 발리와 족자카르타를 여행하였습니다.

교통

UTM 캠퍼스를 안을 운행하는 버스와 UTM 캠퍼스 밖으로 나가는 버스가 있지만 운행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택시를 이용하면 편리하지만 비용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즉, 한국

만큼 대중교통이 잘 되어있지 않습니다.  

날씨

동남아시아에 위치한 나라여서 1년 내내 덥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제가 지낸 기간인 

2월부터 6월은 건기이기 때문에 비는 자주오지 않았습니다. 만약 우기 때 지낸다면 

온종일 내리는 비에 밖에 나가는 일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해외인턴 없습니다.

추신 없습니다.

보완점 없습니다.

<교류도우미 Hanif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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